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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 시 은† 이 재 창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유대와 대인애착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가 수정한 부모유대 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Cohen과 Hoberman(1983)의 대인관계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그리고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

서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인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 집단에서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돌봄과 대인애착의 하위요소(의존과

불안)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부모유대

에서 대인애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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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적, 질적 측

면은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 뿐 아니라

적응 및 건강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즉,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우면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 성장,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형득, 1997). 특히 친밀한 관계는 개인

의 발달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도 부모-자녀 관계, 친구 관계, 애인 혹은 결

혼 관계 등은 발달상의 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의 경우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으로 분리되어 자율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발달시켜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권석만, 1995; Bowen, 1986; Carary at

al, 1995; Erikson, 1968; Marcia, 1980). 때문에

대학생들의 대인애착은 개인의 적응 및 성

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애착 이론은 원래 어머니-유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 생애

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애착 이

론에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

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는 대인관

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요건

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와 전 생애에 걸친 대인애착간의

관련성은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유아는 양육자와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

고, 내적 작동 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이

와 일치된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도록 하

는 인지체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기와 초

기 아동기 때 발달된 작동 모델은 이후 성인

의 대인애착으로 연결된다(Bowlby, 1982; Main

et al., 1985). 결국 한 개인의 초기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에 따라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

성하게 된다.

이처럼 애착 이론을 통해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던 Bowlby(1988)는 부

모의 반응적이고 유용하며 민감한 반응은 유

아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

적인 요소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Parker 등(1979)은 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많은 요인들을 분석

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는 돌봄과 과보호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라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PBI는 초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

한 것으로, 16세 이전까지의 부모의 양육태

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들은 PBI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유대감을 파악하거나 왜곡

된 양육의 심리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영향

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 부모와의 유

대는 청소년 및 성인의 공격성(Rey & Plapp,

1990), 자살 및 우울(Martin & Waite, 1994), 각

종 정신질환(Parker, 1979a; Parker, 1979b), 사회

적 관계망과 친밀한 관계(Parker et al.,1992),

사회적 지지(Flaherty & Richman, 1986)와 관련

되며, 개인의 심리 사회적 문제는 대체로 부

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와 관련됨을 확

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유대에 관

한 연구들은 애착 이론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변인 혹은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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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문제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초기 부모와의 유대가

대인애착의 구성요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

지 않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

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

계로(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58),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애착의 구성요소로

써 의존, 친밀, 불안의 3가지 차원을 들며 성

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제

작, 타당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인애착의 형성 배경을 밝히고자 초기 부모

와의 유대감이 현재 대인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구체적으로 어

떤 부모의 역할이 대인애착의 하위 구성요소

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

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었다.

Bowlby는 어머니를 일차적인 애착 인물로 가

정하였으나, 연구자들은 다른 애착인물, 특히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Liu, 2006). 특

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자

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Kerns & Stevens, 1996; Lui, 2006;

Matsuoka et al. 2006). 어머니와의 애착 뿐 아

니라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최근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는 부모와의 관계를 한 단위(unit)로 기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와 아

버지와의 애착 관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Kerns & Stevens, 1996;

Paterson et al., 1994).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

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양상이 어머니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초기 어머니와의 유대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유대가 대인애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대인애착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들의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 자원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자율

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부합하여 다양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친밀

감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한 개인의 사

회적 지지체계는 생의 초기에 부모, 형제 등

의 가족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로 시작하여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가족 구성원 이외의 중요

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진다. 사회적 지

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

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의 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Cohen & Hoberman, 1983), 개인의 건

강과 복지를 유지하고 생활사건의 적응성을

증진시키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발달을 장려하

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적 지지

는 대인관계의 원형에 의해 지각의 양상과 정

도가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대인관계의 원형

은 특히 아동기의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양상

에 의해 규정되어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Berdcheid, 1994; Fong & Markus, 1982).

Sarason 등(1990)은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애착 이론과 관련하여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

에서 기원하는 수용의 감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유대를 기초로 형

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개인의 지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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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인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

간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

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자신이 사랑

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

신과 타인을 신뢰하게 된다(Sarason et al.,

1983). 김주연(2001)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이성 관계에서

의 만족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성 관계는 청소년과 성인기의 애착관계 중 중

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애착과 관

련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Mallinckrodt(1991)

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높고 부모와의

유대가 잘 되어있는 내담자일수록 작업동맹

형성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상담관계는 다른

친밀한 대인유대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며,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동맹은 상담자

와 내담자간의 정서적 협력으로써(Derlega et

al., 1991; Greenson, 1965),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자

기 개념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의 반영으

로서, 특히 친밀한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인 대인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원래 초기 부모유대와 후속 관계들과의 관련

성을 언급하였던 Bowlby(1982, 1979)와 Ainsworth

(1989)는 그들의 애착 이론에서 원칙적으로 초

기 양육자와의 관계가 후기 친밀한 관계에만

적용됨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의 많은 애착 연구들은 초기 애착과 후

속 관계들 간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정

서적 유대가 포함된 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포

함되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루어

져 왔다(Belsky & Cassidy, 1994; Sroufe, 1988).

내담자는 흔히 상담자와 안정된 상담관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담경험을 바탕으

로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지지 세력과의 경험

을 통해 교정적인 경험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담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세력

이라 할 수 있는 상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도

처음에는 낯선 이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비롯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역시 일

반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체계로써 초기 부모와

의 유대와 후기 대인애착이라는 변인을 설정

하고 사회성 체계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

인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

인들 간의 관계성을 기초로 부모 유대가 지각

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사

회적 지지는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기제를 통하여 대인애착과

연관되는 보다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를

제시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의 대인애착 형성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줄 것

이다. 또한 상담자들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

인애착 형성을 위한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Baron

과 Kenny(1986)는 매개변인이 환경적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초기 부모와의 유대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대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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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애착관계에서 불안

정 애착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Heller와 Swindle(1983)는 외부에

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와 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내담자의 지

각과 능력을 사정하여, 그들이 사회적 지지

체계를 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애착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윤소연,

1993).

한편 성별은 애착 연구에 있어 흥미로운 변

인이라 할 수 있다. Gilligan(1982)과 Josselson

(1988)은 그들의 문헌에서 남성과 여성은 관계

와 독립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

음을 주장하며, 성별에 따른 애착의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Ainsworth(1991)는 전 인

생을 통해 애착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애정

적 결속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어떻게 지속적

으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신생아기에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여성들은 지지와 보호에 있어 보다 애착

대상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 유은희(1991)는 성인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감을 연구하였는데, 여성의 어머니에 대

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소라

(200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남자 대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대

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

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매

개로 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성차를 성별

에 따른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문화적 특성에

서 비롯되는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진수경,

1995). 결국 애착 연구에 있어서 성차는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

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별

에 따라 부․모와의 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모유대로부터

대인애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애착 발달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대학생들의 성별

에 따른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

다.

1.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

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의존, 불안, 친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

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

인애착(의존, 불안, 친밀)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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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

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15명을 제외

한 총 33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65명(50%), 여학생은 165명(50%)이

었다. 평균연령은 21.13세(표준편차 2.49)이며,

학년은 1학년은 115명(34.8%), 2학년은 108명

(32.7%), 3학년은 71명(21.5%), 4학년은 36명

(10.9%) 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유대 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하

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16세 이전까지의 어머니, 아

버지의 행동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25문항은 12

문항의 돌봄 척도와 13문항의 과보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차원은 일반적 수준의

온화함과 애정,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무관

심과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

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

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제적이고 침입적이며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 수준이 높고 과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적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 하위 척

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4, .85,

.90, .85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근거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

(1986)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 번안

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총 48문항의 4점 척도인 이 검사는 각

12문항의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

요한 도구나 재원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평가적 지지는 자

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줄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또한 소속감 지지는 자

신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자존감 지지는 자신감을 심어주

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신뢰

도 계수(Cronbach α)는 .93이었고, 지각된 사회

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의 신뢰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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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Cronbach α)는 각각 .86, .87, .74, .77 이었다.

성인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하고 박은경(1993)

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의 5

점 척도이며, 각 6문항의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이 의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고 있으며, 불안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

운 정도를 묻고 있으며, 친밀은 중요한 타인

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

을 느끼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 있다. 세 가

지 하위 차원의 점수 중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가 높고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AA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5, .69, .72였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

각 .71, .60, .72 이었다.

결 과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 지각된 사

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의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여학생 집단의 변인간

상관관계는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부모

유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에는 남학생 집

단에서 어머니 돌봄,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

보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

니 돌봄과 아버지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유대와

대인애착 간에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돌봄(어머니 돌봄, 아버지 돌봄)

이 의존과 친밀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 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다. 이와 함께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

1 2 3 4 5 6 7 8

1. 어머니 돌봄 1

2. 어머니 과보호 -.446*** 1

3. 아버지 돌봄 .411*** -.143 1

4. 아버지 과보호 -.223** .433*** -.498*** 1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2*** -.158 .225** -.176* 1

6. 의존 .244** -.137 .215*** -.042 .593*** 1

7. 불안 -.256** .217** -.184* .150 -.496*** -.480*** 1

8. 친밀 .188* -.046 .310*** -.112 .471*** .492*** -.349*** 1

* p<.05, ** p<.01, *** p<.001

표 1. 남학생의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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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과보호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

에서는 아버지의 과보호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

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의 세 가지 하위영

역 간에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별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

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을 따라 검증하였

다. 매개변인 효과검증은 첫째,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해

야 한다.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회기식보다 세 번째 회귀식

에서 감소되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남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인

애착(의존, 친밀, 불안)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

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어머니 돌봄이 지

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β=.333,

p<.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은

데, 1단계에서 아버지 돌봄은 의존(β=.206,

p<.05)과 친밀(β=.291, p<.01)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모유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

하여 가정된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가 통제되었을 때, 아버지 돌봄이 친밀에 미

1 2 3 4 5 6 7 8

1. 어머니 돌봄 1

2. 어머니 과보호 -.231** 1

3. 아버지 돌봄 .277*** -.046 1

4. 아버지 과보호 -.115 .448*** -.330*** 1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400*** -.157 .222*** -.092 1

6. 의존 .314*** .034 .229** .059 .522*** 1

7. 불안 -.312*** .146 -.187* .225** -.476*** -.448*** 1

8. 친밀 .208** -.026 .168* -.029 .501*** .538*** -.436*** 1

* p<.05 ** p<.01 *** p<.001

표 2. 여학생의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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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Step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β) R2 (adj-R2) △F

의존

1

어머니 돌봄 .141

.084(.059) 3.369*
어머니 과보호 -.090

아버지 돌봄 .206*

아버지 과보호 .137

2

어머니 돌봄 -.013

.368(.345) 15.932***

어머니 과보호 -.070

아버지 돌봄 .144

아버지 과보호 .172

사회적 지지 .579***

불안

1

어머니 돌봄 -.140

.108(.084) 4.417**
어머니 과보호 .186

아버지 돌봄 -.074

아버지 과보호 .031

2

어머니 돌봄 -.006

.292(.266) 11.232***

어머니 과보호 .230*

아버지 돌봄 -.020

아버지 과보호 -.058

사회적 지지 -.463***

친밀

1

어머니 돌봄 .045

.094(.069) 3.785**
어머니 과보호 -.024

아버지 돌봄 .291**

아버지 과보호 .026

2

어머니 돌봄 -.140

.275(.248) 10.309***

어머니 과보호 -.068

아버지 돌봄 .266**

아버지 과보호 .086

사회적 지지 .473***

* p<.05 ** p<.01 *** p<.001

표 4. 남학생의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β) R2 (adj-R2) △F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돌봄 .333**

.144(.119) 5.880***
어머니 과보호 .027

아버지 돌봄 .044

아버지 과보호 -.095

* p<.05 ** p<.01 *** p<.001

표 3. 남학생의 부모 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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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은 유의미(β=.266, p<.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과보호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β=.230, p<.05)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

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요

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여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가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

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인애착(의존,

친밀, 불안)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

와 같은데,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

지에 유의미한 영향(β=.334,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은데, 1단계에서 어머

니 돌봄은 의존(β=.282, p<.01)과 불안(β=

-.263,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아버지 돌봄은 의존(β=.187,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모유대와 지각된 사회

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여 가정된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통제되었을 때, 어머니

돌봄이 의존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

돌봄이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돌

봄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만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

대와 대인애착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

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

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

모유대 혹은 애착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Herzberg et al., 1999; Larose,

1993; Sarason et al., 1986)과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만 아버지의 과보호 수

종속변인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β) R2 (adj-R2) △F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돌봄 .334***

.161(.138) 6.990***
어머니 과보호 -.075

아버지 돌봄 .112

아버지 과보호 .012

* p<.05 ** p<.01 *** p<.001

표 5. 여학생의 부모 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시은․이재창 /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93 -

종속변인 Step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β) R2 (adj-R2) △F

의존

1

어머니 돌봄 .282**

.139(.116) 6.024***
어머니 과보호 .041

아버지 돌봄 .187*

아버지 과보호 .160

2

어머니 돌봄 .116

.317(.293) 13.373***

어머니 과보호 .070

아버지 돌봄 .112

아버지 과보호 .147

사회적 지지 .480***

불안

1

어머니 돌봄 -.263**

.126(.103) 5.354***
어머니 과보호 .014

아버지 돌봄 -.042

아버지 과보호 .162

2

어머니 돌봄 -.127

.260(.234) 10.026***

어머니 과보호 -.007

아버지 돌봄 -.035

아버지 과보호 .147

사회적 지지 -.392***

친밀

1

어머니 돌봄 .168

.044(.019) 1.733
어머니 과보호 .000

아버지 돌봄 .089

아버지 과보호 .008

2

어머니 돌봄 -.002

.236(.210) 8.959***

어머니 과보호 .028

아버지 돌봄 .019

아버지 과보호 -.014

사회적 지지 .484***

* p<.05 ** p<.01 *** p<.001

표 6. 여학생의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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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herty와 Richman(1986)은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은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를 받는다며 성인기의 지지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애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의 돌봄

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

고 있었으나,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적 지지간

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었다. 이

러한 차이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과 비교하여 관계 중심적인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과보

호를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관

계지향적인 여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독립심과

자기주장성의 욕구가 강하므로, 아버지의 통

제적인 과보호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더욱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도 남학

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의 돌봄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수록 친밀한 타

인에게 의존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낮은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높은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와 낮은 불

안 차원의 점수는 안정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

로, 안정 애착이 부모의 돌봄과 관련성이 높

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 차원은 Bowlby(1988)가 언급한 안정 애착

형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

니의 돌봄뿐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도 대학생

들의 안정 애착과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요소

임이 입증되었다.

이 밖에 대인애착 중 불안은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이성부모의 과보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Joireman 등

(2001)의 연구결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었다. 이들은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불안은 조

망수용능력 및 공감적인 관심과 부적으로 관

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사

생활을 침입 받고 지나친 과잉통제를 받아온

청소년들은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키기 어려우

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며 배려하

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없으므로,

타인이 떠나는데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성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Hoffman과 Weiss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들은 이성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적응과 개인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진수경, 1995). 이처럼 청소

년 후기에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

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 이성과의

친밀감이 발달되는 시기로서, 이성부모와의

관계가 그들의 애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의 세 가지 하

위영역간의 관계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애착유형 및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김

수진, 2000; 김주연, 2001; 황옥경, 2002; Vaux,

1993)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부․모유대,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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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관계에

서 대체적으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

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돌봄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아버지 돌봄은 대인애착의 하위 요소 중

의존과 친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

었으나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 지

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선 어머니의 돌봄이

속성상 아버지의 돌봄과 다르며, 지각된 사회

적 지지는 아버지의 돌봄보다는 어머니의 돌

봄에 영향을 받아 발달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

고 있다. 어머니의 돌봄과 아버지의 돌봄에서

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들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Parke(1996a)는 아

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때 어머니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관여하며 사

회화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아버지는 아

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때 기꺼이 위험을 무릅

쓰고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아이들이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 후

Parke와 그의 동료들(2004)은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린이들의 우정, 동료

들로부터의 인기도,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정

서조절,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더욱 관련이

되는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갈등 해결

과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과 더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chultheiss와

Blustein(1994)은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에 비해 정서적 안녕을 예측한다고 하였

고, Richman과 Flaherty(1987)는 아버지와의 유

대는 어머니와의 유대에 비해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돌봄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로 하여금 정

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아버지의 돌봄은 자녀로 하여금 문제해결 및

환경에의 탐색을 제공해줌으로써 자기효능감

을 바탕으로 한 자기개념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반응

적이고 도움을 주며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

의 돌봄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이와 함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지각을 하게 되

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개인의 지지에

대한 기대,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녀 대학생의 매개효과에 있어

서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를 이용함에 있어 남

녀의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진

다. Stokes와 Wilson은 남성은 전형적으로 독립

적이 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타

인에게 의존하고 다양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이

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효

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Amanda &

Deborah, 2006). 따라서 여학생들의 애착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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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

므로 어머니의 돌봄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각

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들의 애착 발달은 개인으로

서의 독립성과 자기개념에 초점을 두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대인애착은 아버지

의 돌봄으로부터 영향은 받지만 어머니의 돌

봄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인애

착으로는 발달하지 못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들은 부모와의 유대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인애착과 같은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인의 회고적 평정이나 기술에 의존하

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지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보고와 함께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부모의 보고 및 주요 지지자원 혹

은 현재 애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보고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애착이란 문화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서, 관계중심적인 우리나라 문

화에서 건강한 개인의 발달과 애착의 양상은

서구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계 중심의 문화와 급

속도로 변해가는 개인 중심의 문화의 혼재로

인해, 개인의 행복, 가족의 개념과 형태, 친밀

한 관계의 의미는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해가는 한국적 문화에 맞는 건강

한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애착은 자기개념의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자기개념의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 발달

은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상보적으로 발달하

는 것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변

인과 함께 개인 내 변인을 함께 포함시켜 변

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 개인의 발달은 평생 동안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성별에 따라 부․모 유대가 대인애착

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

에서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주요 애착 대상과 그들과의 관

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종단적 연구는 개인의

건강한 발달의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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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Si-Eun Lee Jae Chang Lee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Three hundred and thirty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parental bond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in both the male and

female groups. Second, perceived social support fu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maternal care and

sub-scales of interpersonal attachment(dependance and anxiety) only in the female group. These findings

help us to understand diverse path from parental bonding to interpersonal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arental bonding,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attachment.


